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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2024 년 8 월 25 일 “(생명의 공동체 3) 자기를 비움 그리고 채움”(고후 6:1-10) 

오늘은 자신을 비우고 채우는 것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자기를 비움 그리고 채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찰스 콜슨은 당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업적과 성공이 아닌 

전과자라는 실패를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죠(빌 3:8).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의 자랑에 대한 집착을 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성공과 재능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자각이 일어나서 그것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는 것을 ‘자기를 비운다’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비운다고 하여 학위, 명성, 재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참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립/재구성하는 일이 요구됩니다.  

[2] 비우기와 채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v.4b~8a 많은 환난 속에서도 내면에 구비한 영적 자질로 삶의 부정적인 요소들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v.8b 이하에서 말하는 성도의 정체성은 진실하고, 유명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무엇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의 보는 눈이 바뀌어 그 이면의 실재(reality)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고전 2:9 읽음).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지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고 듣고 

마음에 그릴 수 있는 실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감동과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눈이 더욱 밝아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중요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참 교제와 격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살아오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해 봅시다.  

2. 나의 자랑과 성공에 관하여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에 관해 자기를 비우고 

채우는 일이 일어난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